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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수소생산

수전해 중심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현황

|발표초록|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이란 직류전원을 전극에 인가하고 물(H2O)을 분해하여 산화전극에서는 산화반응을 

통해 산소가 발생하고, 환원전극에서는 환원반응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사용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알칼라인, 양성자교환막(PEM), SOEC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CO2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생산 기술이며 전력망과 

가스망의 섹터 커플링을 위한 핵심기술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완화 및 저장을 위한 필수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은 수전해 장치의 내구성과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소 내에 산소가 혼입될 수도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선도국가에서는 부하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극, 

분리막, 분리판 등의 핵심 소재 뿐만 아니라 실제 수전해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스택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 중이다. 금년까지 독일, 일본, 한국 등 12개 국가에서는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였고 이탈리아 등 

11개 국가는 발표 준비 중이다. 

대다수의 수소전략 발표에는 그린수소 분야를 중점기술로 분류하여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수전해 중심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2050년 12조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그린 수소생산 시장에서의 우리의 역할 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